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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사회적 삶과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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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의 연장과 그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인지기능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

및 신경인지장애의 보호요인 중 하나로 사회참여를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참여

가 노년기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인지노화에

서 사회참여의 효과는 사회연결망의 크기나 접촉 빈도,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수 등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지지 및 갈등과 같이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교환의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

되어 왔다.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는 일관되게 인지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는 데 비

해, 사회연결망의 크기, 사회지지 및 사회갈등의 영향은 비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사

회참여는 인지적으로 도전이 될 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사회참여가 인지적 자극을 통해 인지비축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년기 인지감퇴에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노년기 사회적 삶에서 갖는 함의와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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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2년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60

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에 전 세계 인

구의 1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럽과 북

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20%를 훨씬 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13). 이처럼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그로인한 인구의 고령화

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길어

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현대 사회

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는 개념은 ‘성

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이다. Rowe와 Kahn

(1987)이 성공적 노화의 하위 요소로 (1) 질병

과 장애가 없는 상태, (2) 높은 인지기능과 신

체 기능 (3) 사회참여 및 생산적 활동을 제안

한 이래, 성공적 노화의 객관적 기준을 중시

했던 여러 계량적 연구들에서는 신체적 건강

과 질병이 없는 상태를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노인

들 자신은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로 신체적

질병의 유무 자체보다는 질병에 대한 적응,

건강한 인지 및 정서 기능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Jeste, Depp, & Vahia,

2010).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견해차

를 보이는 연구자들도 노화에 따라 감퇴하는

인지기능을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

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

의하고 있다. 뇌 영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뇌에서는 구

조적, 기능적 감퇴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인

지기능도 감퇴한다(박태진, 2004; Hedden &

Gabrieli, 2004). 과거에는 노화에 따른 인지감

퇴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에

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년

기에도 뇌와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g. Basak, Boot, Voss, & Kramer,

2008; Colcombe et al., 2006; Small et al., 2006).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고 치매 발

병을 예방하는 보호 요인과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 신경과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

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와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들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활

발하게 참여하는 생활방식(lifestyle)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박종한, 2005;

Fratiglioni, Paillard-Borg, & Winblad, 2004). 신체

적 활동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

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노화에 따른

뇌 조직의 소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

다고 제안된다(박종한, 2006). 지적 자극이 많

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 역시 노년기 인

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매 발병

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e.g. Wilson

et al., 2002).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은 그

개념과 측정도구들이 비교적 명확하며 효과가

대체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참여는 연구들마다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

법이 다양하고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도 비일

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 사회적 삶(social life)과 인지기능 간

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사회참여

(social engagement), 사회활동(social activity),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사회지지(social support),

사회갈등(social conflict)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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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삶에 접근하고 있다. 이 중 사회참여

는 사회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지지와

사회갈등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참여는 구조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연결망, 사회접촉,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등이 있고 질적 측면에는

사회지지나 사회갈등과 같이 사회 교환의 정

서적 측면이 포함된다. 사회참여의 구조적 측

면과 질적 측면이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가

령 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수록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사회 교환의 기회 역시 증가

할 것이다. 구조적 측면을 주목한 연구들은

인지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지적 자극으로

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질적 측면을 주목한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참여의 다양한 측면들은 노년기 인지기능

에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서

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사회적 삶과 인지

기능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개

관함으로써 그 동안의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관

련 선행연구들을 각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

회적 삶의 측면에 따라 구조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관하고(표 1), 어떤 요소

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같은 측면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비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인지기능에

보호적 효과를 보인 사회참여 유형의 특징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으로 개인이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과연 개인의 인지기

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방식의 개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사회

중재(social intervention) 효과 연구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신체활동과 인지활

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사회참여는 개인의 성향과 노력 이외

에 사회 구조적 특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사회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

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노인과 관련된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참여의 구조적 측면과

노년기 인지기능

사회참여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측정치들

에는 개인이 접촉하고 있는 사회연결망의 크

기나 접촉 빈도,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

요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면 대인관계

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조율

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여

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역시 복잡하고 다

양한 자극들을 처리해야 할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인지적 도전이 많은 환경은

일반적으로 인지기능발달을 촉진시키고 뇌

손상에 저항할 수 있는 인지 비축(cognitive

reserve)을 더 많이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Hertzog, Kramer, Wilson, & Lindenberger, 2009;

Scarmeas & Stern, 2003; Stern, 2012).

사회연결망의 효과

사회연결망 구조를 사회참여의 지표로 삼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230 -

연구들에서는 전형적으로 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접촉을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친지,

친구, 이웃 등의 수와 그 접촉 빈도를 측정

하고, 이 지표들과 특정 시점의 인지기능, 혹

은 추적 기간 중 인지기능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Kungsholmen 프로젝트

(Fratiglioni, Wang, Ericsson, Maytan, & Winblad,

2000)는 연구자들이 사회연결망의 구조와 인

지기능간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던 초기 연구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

에서 Fratiglioni와 동료들은 치매 예방에 도움

이 되는 요인 탐색의 일환으로 사회연결망의

구조를 조사했다. 75세 이상 정상 노인 1203명

을 3년간 추적하여 치매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없는 노인들, 특

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1.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 지의 사회접촉 빈도는 치매 발병

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이 연

구자들은 풍부한 사회연결망이 치매 발병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연

결망이 빈약할수록 치매 발병의 위험이 증가

한다는 증거는 이후에도 보고되었다(Crooks,

Lubben, Petitti, Little, & Chiu, 2008).

Fratiglioni 등(2000)이 치매발병에 대한 사회

연결망의 보호 효과를 보고한 이후 정상 노인

들의 인지기능과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노년기 인지기능에 대한 사회연결망

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한 연구들에서는 사회

연결망이 클수록 인지기능이 좋을 뿐만 아니

라 종단적인 인지 감퇴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Zunzunegui, Alvarado, Del Ser와

Otero(2003)는 65세 이상 건강한 스페인 노인

964명을 4년 동안 추적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 친척, 친

구들의 숫자로 사회연결망을 측정하고 인지기

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접 왕

래하며 지내는 가족과 친척들이 많을수록 인

지기능이 더 좋았고 4년 후 인지기능이 감퇴

할 가능성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에는 친구가 있고 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인지기능이 좋았고 4

년 후 인지기능이 감퇴할 위험도 감소하였다.

50세 이상 장노년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

행된 Holtzman과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내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왕래한

적이 있는 가족 및 친척, 이웃 및 친구의 수

로 측정된 사회연결망과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MMSE)로 측

정한 인지기능간의 관계를 12년간 추적 탐색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

분 상태, 신체적 건강 상태 등 이미 인지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통

제한 후에도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변화는 인

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

단적으로는 사회연결망이 클수록 인지기능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단적으로는 기

저 시점의 사회연결망이 클수록, 그리고 추적

기간 내 연결망 감소가 작을수록 인지기능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사회연결망의 크

기가 아닌 사회접촉의 빈도로 측정한 연구들

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인지기

능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4-96세에

걸친 3610명을 성인들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친구, 친척, 이

웃들과의 직접적, 간접적 접촉 빈도가 높을수

록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Ybarra et al., 2008). 이와 함께 연령대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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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가 인지기능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

사하게 25-74세 성인들의 사회접촉을 10년에

걸쳐 추적한 종단연구에서도 가족 및 친구

들과의 사회접촉 수준이 10년 후 인지기능

과 관련이 있었다(Seeman et al., 2010). 이 연

구에서 Seeman과 동료들(2010)은 연구 시작

시점의 사회접촉 빈도와 10년 후 사회접촉

빈도를 ‘전혀 없음’부터 ‘하루에도 여러 번’까

지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고 일화기억,

작업기억, 집행기능, 추론, 처리속도와 같은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년 전과 추적 시점의 사회접촉이 평균적으

로 많을수록 추적 시점의 집행기능과 일화

기억의 수행이 좋았고, 연구기간 중 사회접촉

이 더 많이 감소할수록 두 기능의 수행이 낮

았다.

그러나 모든 연구결과들이 사회연결망이나

사회접촉이 노년기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인지기능

이 비교적 좋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Seeman, Lusignolo, Albert와 Berkman(2001)의 연

구에서는 횡단 분석과 종단 분석 모두에서 사

회연결망의 크기가 인지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종단 연구에서도 사회연결망은 인지 노

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Glei, Landau, Goldman, Chuang, Rodríguez, &

Weinstein, 2005). 사회연결망의 효과가 횡단 자

료와 종단 자료에서 불일치하게 나타난 연구

도 있다. Green, Rebok과 Lyketsos(2008)은 평균

47.3세(표준 편차 12년)인 성인들을 약 11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사회연결망의 크기 및 사

회접촉의 빈도와 MMSE 점수, 일화기억, 도구

적 일상생활 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등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

석 결과, 횡단적으로는 Holtzman 등(2004)의 연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결망이 클수록 MMSE

와 일화기억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종단적

으로는 기저 시점의 연결망 크기가 인지기능

의 변화량과 관계가 없었고, 접촉 빈도의 경

우 기저 시점에서 연결망 내 구성원들과 더

자주 접촉할수록 오히려 일화기억의 감퇴율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사회연결망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이처럼 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속한 사회연

결망의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인지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델에

서는 사회연결망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지지, 사회영향, 사회

활동 참여, 애착, 물질적 자원 등을 통해 개인

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행동적, 생리

적 경로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다(Berkman,

Glass, Brissette, & Seeman, 2000). 즉, 사회연결

망은 지적 자극, 심리적 혹은 물질적 지지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개

념이며 사회연결망이 노년기 인지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할 가능성이 있다.

Holtzman 등의 연구(2004)에서는 인지기능에

대한 사회연결망 크기 및 접촉빈도의 영향이

정서적 지지와 관련될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접촉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수와 접촉빈도를 통합한 대인관계 활동량은

정서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지만, 이

두 변인은 독립적으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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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참여의 효과

사회참여의 구조적 특징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크기나 접촉 빈도를 측정하는 대

신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사회활동 참여를 다룬 연구들에서

는 체스, 카드 등의 게임하기, 지인들과 식사

하기, 또한 종교, 정치, 취미, 자원봉사와 관련

된 다양한 사회활동들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

정하는데, 사회 활동 참여도는 사회참여의 여

러 측면들 중 개인의 지적 활동을 보다 직접

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일

관되게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ngsholmen 프로젝트에서는 치매 보호요

인으로서 사회연결망을 주목했던 초기 논문

(Fratiglioni et al., 2000)을 발표한 이후로도 사

회적 삶과 치매 발병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

구를 계속 수행했다. 6년간 추적한 결과, 노년

기에 다양한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이미 효과를 밝혔던 사회연결망 크기를 통제

한 후에도 나타났다(Wang, Karp, Winblad, &

Fratiglioni, 2002). Zunzunegui 등(2003)의 스페인

연구에서도 사회연결망과 함께 사회활동 참여

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거나 종교 예배, 노인 센터 활동에 참

석하는 등의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인지기능이 더 좋은 경향이 있었고, 인지감퇴

의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

결망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Glei 등의 대

만 연구(2005)에서도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는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연구들에서 역시 사회활동 참

여는 노년기 인지감퇴에 대해 보호효과를 보

였다. Rush Memory and Aging 프로젝트에서는

65세 이상 정상 노인 1100명을 평균 5년 동

안 추적했는데,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더 자주

참여할수록 인지기능이 더 좋고 인지 감퇴율

도 낮음을 발견하였다(James, Wilson, Barnes, &

Bennett, 2011). 이 연구자들은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작업기억, 지각처리속도, 시공간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인지기능을 측정해서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탐색하였다. 그 결

과, 횡단분석에서는 인지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

였다. 종단분석에서는 모든 인지 영역에서 일

관되게 기저 시점의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이

후 인지기능의 감퇴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점의 사회활동 참여도보다 사회활동

의 종단적 변화가 인지기능과 관련된다는 연

구 결과도 있었다(Brown et al., 2012). Brown과

동료들(2012)은 스웨덴, 미국, 캐나다에서 수집

된 주요 종단 연구 자료들을 재분석하여 사회

활동과 인지기능간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했다.

이들은 상이한 표본에서 상이한 측정치로 수

집된 종단자료들을 가지고 인지측정치들을 추

론, 유창성, 기억, 의미지식의 범주로 분류한

후 사회활동이 각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 성장 모형(multilevel growth models)을 이

용하여 다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자료 중 스웨덴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활

동의 측정치로 만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하

여 사회연결망 크기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이

자료의 결과는 논외로 하고 북미의 종단 자료

들의 분석 결과만 살펴보겠다. 기저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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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수준은 기저 인지기능 수준이나 이

후 인지 감퇴율과 일부 자료에서 관련성을 보

였지만 같은 인지 영역 내에서도 종단자료마

다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추

적 기간 동안 사회활동 수준의 변화 정도는

인지감퇴율과 보다 일관된 관계를 보였는데,

세 자료 중 두 자료에서 추론, 유창성, 기억

측정치에서의 감퇴율이 사회활동 변화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활동

수준이 증가한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추이보다 인지감퇴가 덜 한 경

향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재분석된 종

단자료 중 미국 Long Beach 종단 자료에서는

사회활동 수준이 추론과 의미지식의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이 영역들에서 연

령에 따른 수행저하를 조절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추론과 의미지식 수행

이 저하되었지만 사회활동 수준이 높으면 이

러한 연령 효과가 감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활동이 인지노화에 보호적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

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활동을 통한 활발한

사회참여는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횡

단적인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어떤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의 종단적 변화와의 관련

을 보이고, 또 어떤 연구들에서는 특정 시점

의 사회참여 정도가 이후 인지기능의 변화를

예측하는가 하면 다른 연구들에서 사회참여의

변화 정도가 인지기능의 변화가 관련을 보이

는 등 사회참여와 인지기능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MMSE와 같이 인지 영역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측정치를 사용했는데, 인지영역 별로 세분화

된 측정치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했던 몇몇 연

구들의 결과를 보면 사회참여의 구조적 측면

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영역은 주로 노화에 가

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집행기능과 일화기

억이었다.

사회참여의 질적 측면과

노년기 인지기능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정신 활동을 활

성화시키는 지적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면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경험은 그 자

체로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긍정

적 정서경험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

에서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기 인지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

로 캐나다에서 수행된 Douglas Hospital 종단

연구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노인들의 뇌와 인지기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

다(Lupien et al., 2005). Lupien과 동료들(2005)은

60-84세의 정상 노인 51명으로 대상으로 매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준을 측정하고

이 수준과 기억기능, 그리고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부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 코티솔이 높은 수준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했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

인들에 비해 기억기능이 낮았고 해마부피도

작았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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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있다(Wilson et al., 2003). 이상에서 사

회적 상호작용에 수반되는 긍정적, 부정적 사

회 교환은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함으

로써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지

지, 사회갈등과 같이 사회참여의 질적 측면과

인지기능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사회지지 혹

은 긍정적 사회 교환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관

심과 이해,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 소속감 등

을 의미하며, 사회갈등 혹은 부정적 사회 교

환은 지나친 요구, 비난, 다툼이나 긴장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나 혐오 등을 포함한다.

사회지지는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지감퇴를

완화시키고, 사회갈등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지감퇴를 가속화할 것으

로 예상된다. 사회연결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Seeman 등(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느끼는 노인들이 인지기능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

는 외로움을 더 많이 보고할수록 인지감퇴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했다(Tilvis et al., 2004).

Hughes, Andel, Small, Borenstein과 Mortimer

(2008)는 사회지지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이라기보다 사회 자원이라는 개념의 일부

로서 접근하여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지지 경험의 빈도와 사

회지지 전반의 만족도를 구분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각 유형의 사회지지 경험의 빈도보

다는 전반적인지지 만족도가 인지기능과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인지기능 및 집행기능이 더 좋았고 5

년에 걸친 일화기억의 감퇴도 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노년기 인지기능에 대한 사회접촉의

효과를 지지했던 Seeman과 동료들의 종단연구

(2010)에서는 사회참여의 질적 측면의 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 가족,

친구로 부터의 사회지지와 사회갈등은 사회접

촉과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건강상태 및

신체적 활동 수준을 통제하고도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일화기억 수행이 좋았고, 사회갈등

이 높을수록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지지나 갈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젊

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지기능이

종결시점에만 측정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 양상은 탐

색할 수 없었다.

보다 최근에 수행된 Windsor, Gerstorf,

Pearson, Ryan과 Anstey(2014)의 연구에서는 사

회지지와 사회갈등, 인지기능을 모두 4년간

추적조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

와 인지기능 변화 간의 관계를 이변수 잠재

성장곡선 모델(latent growth-curve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60-64세 호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가족, 친구와의 긍

정적 정서 교환과 부정적 정서 교환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고, 사회 교환의 변화와 처리속

도, 작업기억, 일화기억의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횡단 분석에서는 여러 대인관계

유형 중 친구와의 긍정적 교환이 많을수록 일

화기억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분석에서는 가족 및 친구와의 긍정적 교환이

많을수록 처리속도의 감퇴가 덜 했지만, 신체

적 건강 상태나 우울 정도를 통제하면 그 영

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 사회 교환

은 건강이나 우울감을 매개로 처리 속도의 감

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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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부정적 정서교

환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일화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

과를 보면 친구와의 부정적 정서 교환이 많을

수록 일화 기억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

고, 종단적으로는 배우자 이외의 가족들과 부

정적 정서교환이 증가할수록 일화 기억이 덜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와

의 부정적 교환은 작업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교환이

많을수록 작업기억 수행이 낮았고 5년간 감퇴

율도 컸다. 또한 부정적 정서 교환의 변화율

과 작업기억의 변화율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상호

작용의 질적 측면, 즉 사회지지와 사회갈등이

노년기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았다. 사회지지, 긍정적

교환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노인들의 인

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

교적 일관되게 지지되었는데, 특히 일화기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갈등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영

향은 비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부정적 상호작

용조차도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Windsor 등의 연구

(2014) 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Hughes et al., 2008; Seeman et al., 2001).

Windsor 등의 연구 결과에서 부정적 사회 교

환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반

되게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 친구와 부정적 사회 교환은 긍정적 사

회교환과 마찬가지로 일화기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데 비해, 배우자와의 갈등은 작업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지지와 사회갈등이 모든 인지

능력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경험인지가 중요하고 인지영역에 따라서도 다

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중재가

노년기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구체적 작용기전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활발한 사회참여가

인지노화를 지연시키고 치매 발병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러 연구들

은 사회참여 정도를 반영하는 측정치와 인지

기능 측정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것들로 이

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인과관계의 방향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참

여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인지기능 수준이 사회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고

자 많은 연구자들이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적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지

만, 여전히 사회참여가 인지기능을 변화시키

는지에 대해서 결론짓기 어렵다. 더욱이 제 3

의 변인이 인지기능과 사회참여에 동시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험적

으로 사회참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는 비교적 오랜 기간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

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중재 효과에 대한 몇몇 실험연구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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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고, 이 연구들의 결과는 사회 참여적

생활 방식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지지하였다.

사회활동을 포함한 생활방식이 노인들의 인

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초기 연구로는 Benloucif와 동료들(2004)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활동과 신

체활동으로 구성된 활동에 매일 1.5시간씩 2

주간 참여하는 것이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매우

짧은 기간의 개입만으로도 노인의 인지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사회활동과 신

체활동을 함께 적용하여 사회활동만의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후 사회 참여적 생활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춰 중재효과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Experience Corps(EC) 프로그램(Carlson et al.,

2008), 시니어 오디세이 프로그램(Stein-Morrow,

Parisi, Morrow, & Park, 2008), 시냅스 프로젝트

(Park et al., 2014)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무선통제연구들로 정

상 노인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다 사회참여적

인 생활방식에 노출시킨 후 인지기능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표 2 참고).

먼저 EC 프로그램은 정상 노인들로 하여금

학기 중 초등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돕

는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한 후,

이러한 활동이 노화에 따른 감퇴가 가장 두드

러지는 집행기능과 일화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Carlson et al., 2008). 구체적으

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인들 중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으며, MMSE 점수

가 낮은, 치매 취약군에 해당하는 60대 노인

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참여 노인들은

초등학생들의 글자 및 단어 학습 돕기, 도서

관에서 도서 선정을 돕거나 책 읽어주기,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 갈등 해결기술 지도하기

중 한 가지 활동에 4개월 이상 참여하였다.

그 결과, EC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대

기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집행기능과 일화기억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저 측정

에서 집행기능이 손상 수준으로 낮았던 노인

들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보다 사회

참여적인 생활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사회적 중재가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됨

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연구는 치매 취약

군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치매 예방에 대한 임상적 함의

가 크다.

EC 프로그램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

써 사회 참여적 생활방식을 유도하였다면, 시

니어 오디세이 프로그램에서는 팀별로 해결해

야 할 장기 과제를 제공한 후 토너먼트로 팀

간 경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Stein-Morrow et al., 2008). 시니어

오디세이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제해결과제

를 제시하고 5-7명으로 구성된 여러 팀들 간

의 경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팀원들이 적극적

으로 서로 협력하고 과제에 집중하도록 의도

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

인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리속도, 귀납 추론,

발산적 사고 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이 능력들과 작업기억, 시공간처리능력

을 측정하는 각 인지검사점수들을 모두 조합

하여 유동지능 점수를 산출했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이 점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다.

시냅스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실험

설계를 통해 참여적 생활방식을 구성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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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요소들 중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했다(Park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 조건들로

세분화하여 참여적 생활방식을 유도한 후,

각 활동 조건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건들은 크게 생산적 참여

(productive-engagement)와 수용적 참여(receptive-

engagement)로 구분되는 데, 먼저 생산적 참여

는 각종 평생 교육프로그램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집단 수업의 형태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하게 한 조건으로 적극적인 학습, 작업기억,

장기기억, 추론, 집행기능, 시공간 능력 등이

요구되는 조건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방법과 퀼트를 배우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에 비해 수용적 참여는

수동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이미 습득한 지

식을 활성화시키는 친숙한 활동들에 참여하게

하는 조건들로 생산적 참여의 통제조건으로서

연구에 포함되었다. 수용적 참여에는 요리하

기, 견학, 영화보기, 담소 나누기 등에 여럿이

함께 참여하는 사교적 활동 조건과 각자 가정

에서 개인적으로 고전음악을 듣거나 단어퍼즐

을 맞추는 등 일견 인지기능과 관련되어 보이

지만 적극적인 지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활

동들에 참여하는 플라시보 조건이 포함되었다.

정상 노인들을 이 조건들 중 하나에 약 3개월

동안 참여시키고 처리속도, 집행통제 기능, 일

화기억, 시공간 처리능력에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산적 활동 참여는 수용적 활

동 참여에 비해 일화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활동 중에도 전체

기간 내내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하는 사진 조건에 참여하는 것이 인지

기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는 증가했지만

적극적인 지적 활동은 요구되지 않았던 사교

활동 조건은 플라시보 조건에 비해 처리속도

가 다소 빨라지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 뿐

다른 고위 인지기능들에서는 향상 효과가 발

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노인들이 사회적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단순한

사교활동보다는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거나 적

극적으로 새로운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등 지

적 도전이 되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후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

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

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

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사회참여와 뇌

사회참여가 뇌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 노년기 인지감퇴를 감소시키고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인 치매의

위험을 낮춘다면, 사회참여는 뇌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것일까? 사회참여는 뇌에 어떻게

작용하여 노화나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인한 인

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일까?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동물실험에서 먼저 보고되었

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장류도 집단을 이루

며 복잡한 사회연결망 속에서 생활한다. Sallet

등(2011)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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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속한 사회 집단의 크기와 대뇌 피질의

밀도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이들은 마카크 원

숭이 23마리를 1마리부터 7마리까지 크기를

달리한 여러 집단에 할당하고,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기법을

이용하여 15개월 후 회백질 밀도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더 큰 집단에서 지낸 원숭

이들은 상측 측두 고랑(superior temporal sulcus)

과 전측 전전두 피질(rostral prefrontal cortex),

편도체(amygdala)에서 부피가 증가했다. 이 영

역들은 얼굴표정, 시선, 말소리 등 사회적 신

호처리에 중요한 영역들로 알려져 있는데, 특

히 무리에서 지배적인 위치의 원숭이일수록

이 영역과 그 인접 영역들에서 회백질 부피가

더 컸다. 즉, 한 개체를 둘러싼 사회연결망이

클수록 대뇌 피질의 부피가 더 증가했으며,

그 연결망 내에서 개체가 차지하는 지위에 따

라서도 대뇌 피질의 부피에 차이가 있었다.

원숭이 연구에서처럼 독립변수가 통제된 실

험 연구는 아니었지만, 정상 장노년의 사회참

여와 뇌 부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인간 대상

연구도 있다(James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48-82세 남성 348명의 뇌 부피를 MRI를 이용

해 측정한 후 사회참여도와 뇌 부피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교활동, 자원봉

사,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에 참

여하는 등 사회활동이 더 활발할수록 측두엽

과 후두엽을 포함한 회백질 영역의 부피가 더

크고 백질에 해당하는 뇌량의 부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연구는 사회연결망 크기 및 사회활

동 참여와 뇌 구조 간의 관계를 보여준 결과

들이었다면, 사회참여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었다. 앞서 EC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중 일부 노인들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뇌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Carlson et al, 2009).

이를 위해 집행기능이 요구되는 과제 중 하

나인 플랭커 과제(flanker task)를 수행하게하

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fMRI)을 이용하여 과제

수행 중의 뇌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EC 프로

그램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EC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참여 후 플랭

커 과제 수행이 향상되었고, 좌측 전전두엽

(left prefrontal cortex)과 전측 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에서 뇌 활성화가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중재를 통해 사회

참여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집행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가 뇌 기능의 변화를 기반으로 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는 인지기능에 중요한

대뇌 피질의 부피를 발달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노화에 따른 감소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에 들어 사

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도 뇌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활발

한 사회참여는 일생에 걸쳐 뇌의 구조와 기능

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뇌 세포 소실, 시

냅스의 감소와 같은 노화에 따른 부정적 변화

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줌으로

써 노년기 인지기능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풍요 가설과 인지비축 이론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사회참여가 노년기 인

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려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활동 등이 개인에게 인지적

으로 자극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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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적 생활방식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두 가

지 사실은 인지적 풍요가설과 인지비축이론에

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사회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

펴보면 조사된 상호작용과 사회활동이 얼마나

인지적으로 도전이 되는 가에 따라 인지기능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단순히 연결망의 큰 것,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계 혹은 활동에 참여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된 연결망의 특징이나

사회활동에 따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는 인지적 풍요

가설(cognitive enrichment hypothesis)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설은 자극이 풍부

한 환경과 생활방식이 노인기 인기지능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Herzog et al.,

2009).

지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과 생활방식이 뇌

와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는 실험실 동물 연구에서부터 임상 역학연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동물연구들

에서는 인지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이 뉴런의

수상돌기와 시냅스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뉴런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Rosenzweig, Bennett, & Diamond;

Turner & Greenough, 1985: Banich & Compton,

2011에서 재인용). 인간 연구에서는 정신 활동

이 활발한 사람들이 치매의 발병 위험이 낮다

는 보고(.e.g. Fritsch et al., 2005)나 지적 자극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인지훈련이 인지기능

(e.g. Basak et al., 2008; Karbach & Kray, 2009)

과 뇌 기능(e.g. Brehmer et al., 2011; Erickson et

al.,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인지풍요가설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사회참여는 풍부한 지적 자극의 기회만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물질적 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복합적인 속성을 지

닌다. 사회참여의 세부 측면들 중에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기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가장 일관되게 나타

난다는 점은 지적 자극 정도가 인지기능에 대

한 사회 참여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회활동을 보다 세분화

하여 지적 기능을 활발히 활성화시키는 집단

활동과 그렇지 않은 단순 사교 활동을 구분하

여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적 기능을 활

발히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에서만 인지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Park et al.,

2014). 한편 사회참여의 복합적인 속성을 포괄

적으로 내포하는 사회연결망 크기나 사회접촉

의 영향에 대해서는 비일관된 결과들이 보고

되었는데,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와 그렇지 않

은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인지적 자극의 측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인

지적 자극이 되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인지적 부담이 거의 되지

않아 인지기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다. 이에 대한 증거는 호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Giles, Anstey, Walker와 Luszcz(2012)의 종단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

족과 친척들과의 상호작용은 일화기억과 관련

이 없었지만, 많은 친구들과 자주 만날수록

일화기억의 감퇴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적으로 풍부한 환경은 왜 노화

에 따른 인지감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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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보호효과를 갖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은 인지 비축 이론(cognitive reserve theory)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을 주장한 Stern

(2002)에 따르면, 인간은 신경세포 수, 시냅스

의 개수 등 두뇌 용량 자체에서 개인차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뇌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

에 대처하는 능력에도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

를 구분하여 전자를 두뇌 비축(brain reserve)이

라 하고 후자를 인지 비축(cognitive reserve)라

한다. 특히 인지 비축은 교육, 직업과 같은 경

험에 의해 일생동안 구축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지비축을 클수록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

능 감퇴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Stern. 2012).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를 포함하여 인

지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여러 임상적 상태에

서 인지비축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보고되어 왔는데, 이 이론은 비단 임상적 상

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 노

화와 같이 정상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감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

르면, 인지비축은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자극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Lövdén, Bäckman, Lindenberger, Schaefer와

Schmiedek(2010)은 개인의 인지기능 수준에 도

전이 되는 인지적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면 뇌는 자체적으로 가소성을 발휘해서 보완

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

키고 이것이 뇌의 변화를 촉진한다고 제안했

다. 사회참여 역시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데, 활발한 사회참여는 정신적으로 자극이 되

는 여러 경험들에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인

지비축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인지 비축덕분에

노화에 따른 두뇌 기능 감퇴에도 불구하고 인

지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Rush Memory and

Aging Project 자료를 이용한 한 연구의 결과는

신경 병리로 인한 인지기능 감퇴에 대해 사회

참여가 인지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

인인 교육과 유사한 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Bennett, Schneider, Tang, Arnold, & Wilson,

2006). Bennett과 동료들(2006)은 인지비축을 대

변하는 측정치로 흔히 사용되는 교육 연한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회연결망 크기가 알츠하

이머병의 신경 병리와 인지기능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Rush Memory and Aging Project에 참여한 노인

들 중 사망한 이들의 뇌를 사후 부검하여 알

츠하이머병의 특징이자 두뇌 노화와도 밀접한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 및 신경섬유 뭉치와

같은 신경 병리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신경병

리 정도와 사망 무렵 측정된 인지기능과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연결망이 클수

록 신경병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

과 상호작용하던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병리

정도에 비해 인지기능의 감퇴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사회적 삶의 양식이 인지노화에 미치는 영

향은 사회참여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참여가 인지노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구조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

고 그 결과를 개관하였다. 사회적 삶의 구조

적 측면을 다룬 연구 결과들에서는 개인을 둘

러싼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접촉 빈도, 사회활

동 참여도 등을 측정하고 이 측정치들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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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간의 관계를 종단적, 횡단적으로 분석하

였다. 사회활동과 인지기능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에 일관되게 보고되었는데, 사회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퇴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

람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 지가 인지기능

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비일관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들에서 사회연결망 크기나 사회접촉

빈도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서구에 비해 가족 및 친척들과의 관계

가 밀접하고 상호의존적인 동양 문화권에서는

연결망의 크기가 인지기능에 별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연결망

의 크기나 접촉 빈도와 같이 사회 상호작용의

구조적 측면자체가 인지기능에 효과를 미친다

기보다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많은 인지적 노

력을 요구할 때 비로소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참여에 수

반되는 사회교환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

들에서는 사회지지는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사회

갈등의 영향은 보다 비일관되게 나타났다. 사

회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이 인지적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조차 인지기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기 인지감퇴에 대한 사회참여의 보호 효

과는 몇몇 사회중재 연구들에서도 지지되었다.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중재

에서 노인들의 집행기능과 일화기억을 개선시

키는 효과가 관찰되었고, 단순한 사교활동보

다는 활발한 지적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는 일관되게 인지기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사회갈등과 같이 사회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

은 인지기능에 대한 영향이 비일관되게 나타

났다. 이는 연구마다 연구 표본의 연령대가

달랐고 사회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적 영향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20대에서 70대에 걸친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

한 Seeman 등의 연구(2010)에서 사회지지나 사

회갈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젊은이들

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에 비

해 젊은 성인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서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자신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인 정보에 인지적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데(Mather & Carstensen, 2005), 이 때문에 특히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는 사회갈등의 영향이

젊은이들과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사회갈등이 많을수록 오

히려 인지기능이 더 좋았는데(Seeman et al,

2001; Hughes et al., 2008; Windsor et al., 2014),

사회지지나 사회갈등이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자들이 추정하고 있

는 것처럼 정서 경험에 따른 생리적 반응성이

나 생리적 각성 수준과 관련되기보다는 인지

적 자극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지지와

사회갈등과 같은 사회 교환의 양은 사회연결

망의 구조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은데, 더 많

은 사람들과 더 자주 상호작용할수록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전반적인 사회 교환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과 같이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사회 교환마저

도 인지기능과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갈등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인지기

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러한 경험을 초

래했던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인지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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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

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자극이나 도전을 직접

적으로 내포하는 사회활동의 영향은 증가하고

(Brown et al., 2012; YBarra et al., 2008), 사회지

지와 사회갈등의 영향은 감소하는 것을 보면

(Seeman et al., 2010), 노년기 사회적 삶이 인지

노화에 미치는 효과는 정서적 영향보다 인지

적 자극으로서의 영향이 우선하는 것일 수 있

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회참여에 따르는 갈등

이 노인들에게 인지적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지 여부는 관계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인지적 자극과 스트레스가 사회갈등과 인지기

능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자

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지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상호작용은 부정적 사회교환조

차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

한 관계에서는 갈등이 존재한다 해도 통제 가

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로 지각되어 부정적 영

향을 크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적 자

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우자처

럼 함께 거주하여 관계가 긍정적이든 갈등적

이든 상관없이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관계

에서의 갈등은 선택적으로 단절하거나 차단하

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로 경험될 수 있고 인지기

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 유형은 대개 서로 익숙하여

상호작용에 따른 인지적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인지적 자극으로서 작용은 미미할 수 있

다. 앞서 배우자와의 갈등과 유사한 양상이

Fratiglioni의 연구(2000)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서도 나타났는데,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접

촉이 없는 것이 치매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켰

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는 오히려 빈번한 접촉이 치매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와 노인 인지기능간의 관계에서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연

구들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인지기능을 종단

적으로 추적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부분적으

로는 사회참여의 효과가 지지되었다. 인과 관

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회참여

수준을 조정하는 사회 중재의 효과에 대한 연

구결과들이 있는데, 이 연구결과들 역시 사회

참여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음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방

향의 효과, 즉, 인지기능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지기능을 손상

시키는 많은 장애들에서 인지기능의 장애는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다. 따라서 사회참여와 인지기능간의 관계는

일방향적이라기 보다는 양방향적인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활발한 사회적 삶

을 통해 더 많은 인지비축을 구축할 수 있지

만, 동시에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노인들의 생활방식

과 관련된 활동들을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

활동으로 구분하고 12년간 추적하여 생활방식

과 인지기능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탐색했던

캐나다 빅토리아 종단 연구(Victoria longitudinal

study)에서 컴퓨터 조작, 카드 게임 같은 인지

활동 수준은 이후 일화기억, 의미기억과 같은

인지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지만, 친지를

만나거나 사교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교 활동

들로 주로 구성된 사회활동은 인지기능 수

준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Small, Dixon,

McArdle, & Grimm, 201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참여가 인지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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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근거하여 인지기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개인의 사회참여를 증

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집중적으로

인지적 자극에 노출시키는 인지훈련 역시 노

인들의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인지훈련과 비교해 사

회참여는 일상생활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고,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지지를

통한 우울증 감소와 같이 정서적 측면의 긍정

적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활동

참여도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결과는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노인

인구에서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

내 노인들이 처한 삶의 실상은 이러한 필요성

과 오히려 반대이다. 2010년 대한민국 65세 이

상 가구의 34%, 75세 이상 가구의 45%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12년), 노인 인구

의 상당수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

적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시설과 프

로그램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하고 대중교통환경도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

진다. 또한 자녀들 역시 도시로 떠나 생활하

는 경우가 많아 농어촌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왕래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어촌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려면 사회적 차원의 관심

과 중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사

에 따르면(Hu, Lei, Smith, & Zhao, 2012), 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노인 센터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노인 인지감퇴를 지연시키

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

인들은 이동성이 제한되고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참여

를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마련하

고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사회참여가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는 그 개

인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과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징,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인프라에 따라 사회적 삶

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인지기능 간

의 관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대부분의 서구 연구 결과들을 국내 노인들에

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서

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공적

노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회참여 역할에 대해 탐색해 온데 비해, 국

내에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노년

기 사회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모두 고령화

패널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이현주, 강상경,

2011; 전해숙, 2013; 황종남, 권순만, 2009), 서

구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하게 사회참여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사회참여와 인지기능의 측정치

가 정교하지 못하고 사회참여와 인지기능 간

의 종단적인 관계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상태

로 추후 국내 노인들의 대상으로 보다 정교하

게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동안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적 삶의 양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이해는 길어진 노년을 보다 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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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후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인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탐색하고

자하는 연결망의 크기, 사회접촉의 빈도, 사회

교환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상호작용의 대상

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정치를 사용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대상을 구분하여 조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분

석하고 있었다. 누구와의 관계인지에 따라 개

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는데, 배우

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관계는 일단 형성이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닐 뿐만 아

니라 서로 익숙하여 상호작용에 따른 인지적

부담이 적다. 이에 비해 친구나 이웃과의 관

계는 개인의 상호작용 능력에 따라 관계의 형

성과 지속이 좌우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 부단한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적 자극의 측면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대상은 배우자나 자녀보다는 친구나

이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참여의

정서적 영향은 가족과의 관계가 보다 강력할

수 있는데, 특히 부정적 교환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

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인관계 유형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의 크

기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속한 전체 연결망 내

에서 개인이 점하고 있는 위치에 따른 영향도

탐색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연결망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한 자아 중심

연결망을 조사하고 분석해왔다. 이러한 제한

점을 인식하여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

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에

서는 특정 행정구역 내 지역 사회의 노인 전

체를 대상으로 완전 연결망을 조사하여 성공

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시도를 하

고 있다(Lee, Lee, Kim, Choi, Lee, Sung, Chu,

Partk, and Youm, 2014). 인지노화에서는 전체

연결망 내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더

욱 중요할 수 있는데, 한 사회에서 개인이 점

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인지

적 부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Sallet 등

(2011)의 원숭이 연구에서 집단 내 개체의 지

위가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뇌 피질 부피

와 관련되었듯이, 인간의 경우에도 사회연결

망 내에서 개인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인지기

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회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은 성별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중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Hue et al., 2012), 남성들은 함께 게임

을 하거나 자원봉사,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과제 중심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

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사교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사회활동의 차이

는 사회참여가 인지기능의 영향을 미치는 기

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과제 중심적 사

회활동은 인지적 자극으로서 주로 기여할 수

있는 데 비해, 친구들과의 친교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등 정서적 영향을 통해 인지기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친구와의 상호

작용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노인들

보다 여성 노인들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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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zunegui 등(2003)의 스페인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들만 친구한테 많이 관여할수록 인지감퇴

가 덜 하였고, Giles 등(2012)의 호주 연구에서

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일화기억이

덜 감퇴했는데 그 효과가 여성 노인들에서 더

컸다.

넷째, 인지기능 만큼이나 사회적 관계 역시

유동적인 변수로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

해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

에서는 사회연결망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고, 조사하더라도 연결망의 크기와 같

은 대략적인 지표의 변화만 살펴보았을 뿐,

연결망의 변화가 개인에게 지니는 의미에 대

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했다. 노인집단은 지인

들의 사망, 건강문제와 관련된 요양원 입소,

자녀들의 부양 등으로 인해 관계 상실의 경험

이 빈번한 집단이므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

상과 인지기능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의미있는 관계

를 상실할수록, 또한 사망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관계유형에 따라 정서적 교류

의 변화인지, 인지적 자극 정도의 변화인지도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구

성원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지,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

라 인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기술발달과 스마트 폰의 대중적 보급으

로 근래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은 10년 전

보다도 훨씬 다양해졌다. 인터넷과 휴대폰 보

급으로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

티, 전화 통화 등을 통한 간접적 상호작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

자하는 일부 사람들로 이용자가 제한적이었다

면, 최근에는 스마트 폰과 타블렛 PC의 보급

으로 이러한 간접 상호작용의 비중이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간접적 상호작용

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사회적 소통의 접

근성이 좋아지고 이용방법도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대교체로 노년층의 교육 수준이 높

아지면서 노인 인구에서도 이러한 간접적 상

호작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참

여가 인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때

이러한 간접적 상호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소통하는 직

접적인 상호작용과 간접적 상호작용은 그 성

격이 분명히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탐색해

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는 노

년기 인지감퇴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가 인지노화를 지연

시키는 주요 기전은 인지적 자극을 통해 인지

비축을 증가시켜 정상 노화나 병리적 노화 과

정에서 나타나는 두뇌 감퇴의 영향을 완화시

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지지와 사회

갈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요인들

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

참여가 정서를 매개로 노인 인지기능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사회적 삶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노인들의 사회참

여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중재 방

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보다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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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ising life expectancy and ageing populations,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successful aging.

Healthy cognitive fun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successful aging and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social engagement as a protective factor of neurocognitive disorders and

cognitive decline in old age. This article reviews the literature on protective effects of social engagement

on cognitive functions in older adults. The effects of social engagement on cognitive aging were

investigated focusing two separate aspects, i. e. social network structure such as size of network, frequency

of contact, and level of social activity, and network quality such as social support and conflict. Research

findings supported consistently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al activity on cognition, while findings on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conflict were inconsistent. Social engagement positively affected

cognitive function when the social interaction was cognitively challenging. Social engagement seems to

increase cognitive reserve via cognitive stimulation and play protective roles in age-associated cognitive

decline. Last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social life in old age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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